
러하다.

항일독립운동에 일가족이 동
원된 것은 김시현의 집안만이
아니었다. 안중근安重根ㆍ안
경근安敬根 일가가 그렇고 이
회영李會榮ㆍ이시영李始榮 일
가가 그렇지만 이번에 김시현
과 모의하여 함께 화북으로 나
온 박시목朴時穆도 그 아우 진
목進穆과 아들 희주熙珠가 동
원되어 나왔다. 박시목 부자는
만주 신경新京, 즉 장춘에서 참
사하고 박진목은 해방과 함께
대구형무소에서 출감했다. 권
애라와 그 아들 김봉년은 신경
감옥에서 8ㆍ1 5와 함께 출감
했고 김시현은 경성京城헌병
대 영창營倉에서 역시 8ㆍ1 5
와 함께 출감했다.

항일투쟁의 막판을 장식할
도미掉尾의 모의가 1 9 4 1년 7
월 북경에서 열렸다. 이 회의에
서 ①최속한 시일에 하나의 국
제법적 성질을 갖는 대일선전
포고를 하되 대의는 조선민족
대표 3 3인, 또는 6 6인, 혹은 9 9
인 이름으로 하고 군의 이름은
항일민족전선군戰線軍이라 하
고 ②재정은 민족 유지자의 부
담금과 중국정부의 원조금으
로 충당하며 ③군사령부는 열
하성熱河省 승덕현承德縣 혹
은 섬서성陝西省 적당한 곳에
두되 중앙간부의 인선은 임시
정부 대표ㆍ조선독립동맹 대
표ㆍ의열단 대표ㆍ대한독립군
대표ㆍ해내독립운동자 유지대
표 및 기타로서 구성되는 회의
에서 선거하고 일체의 인선과
전략ㆍ전술 등의 수립은 이 간
부회의에서 행한다. ④그러기
위해 교섭위원을 중경重慶과
섬서성ㆍ산서성ㆍ만주와 해내
로 파견하며 ⑤해내에서 나오
는 병사지망자는 일단 신경과
길림 사이에 있는 국도선國道
線의 영신농림학교로 집합하
여 학생이나 교직원으로 위장
하여 대기하다가 훈련받거나
전투할 곳으로 이송한다는 것
등을 의결하였다.

위와 같은 결의 내용으로 보
면 길림성 영길현 시가돈의 영
신농장과 영신농림학교가 독

립군의 보충대 역할을 했음을
알 수 있다. 그리고 당시 1 9 4 2
년 9월에 김봉년이 이곳의 영
신농림학교에 학생으로 위장
입학한 것으로보아, 그가 다른
기록에서 1 9 3 9년 3월에 영신
농림학교를 졸업했다 한 것이
사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
한 것이 또한 기우에 불과할 수
도 있을 것이다. 김봉년이 이미
1 9 3 9년에 만주에서 영신농림
학교를 졸업하고 국내로 들어
왔다가 3년 후에 화북을 거쳐
재차 영신농장에 들어왔고, 이
렇게 재차 들어와서는 그곳의
졸업생으로서 다시 위장입학
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기 때
문이다. 이종률의 전기내용은
다음과 같이 이어진다.

북경 회의에서의 의결에 따
라 김시현은 섬서성陝西省 태
행산맥太行山脈을 근거지로
하는 독립군의 간부를 만나기
위해 바로 그곳으로 떠났고 이
를 뒤따라 부인 권애라와 아들
봉년도 태행산맥쪽으로 갔다.
그리고 이곳에서 권애라는 독
립운동자 윤세주尹世周와 중
국인 항일군 장령將領 좌권左
權 등과 항일 군사정치 행동을
전개하고 김봉년은 거기에서
군인으로서 실전 군사훈련을
받았다. 섬서성을 다녀온 김시
현은 북경에서 각처 동지들의
보고와 연락을 받으며 격려와
조정 활동을 하였다. 박시묵으
로부터는 중국정부의 재정지
원 동의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
고 고무되기도 하였다. 일부 동
지는 우리가 중국군의 일부로
항전하면 족할 것인데 굳이 단
독개전선포를 할 필요가 있겠
느냐는 회의론을 내기도 하였
다. 그러던 중에 거사의 단서가
일제관헌에 탐지되었다. 그리
하여 박시목은 신경에서, 이기
동李基東은 길림성의 국도선
에서 체포되고, 노석호盧奭鎬
와 박희규朴熙奎는 산해관山
海關에서, 권애라와 아들 김봉
년은 하르빈에서, 김시현은 북
경에서, 박영덕朴永德ㆍ권정
렬權正烈과 신광범辛光範ㆍ김
태주金兌柱는 서울에서 검거
되고 이상훈李相薰ㆍ박진목

등은 대구에서 잡혀들어갔다.
그밖에도 여러 사람이 해내외
각처에서 잡히고, 체포되지 않
은 동지들도 몸을 감추게 되었
다. 그러나 일선의항일전은 화
북의 섬서ㆍ산서, 호남湖南과
사천四川 및 동만주와 북만주
에서 계속되었다.

김시현은 북경의일본영사관
구치감에서 1년을 미결로 갇혀
있었다. 군사재판의 처단을 받
을 처지에서 김시현은 본국으
로의 이감을 요구하며 단식에
들어갔다. 그리고 3 5일간의 단
식 끝에 본국의 경성헌병대京
城憲兵隊로 이송되었다. 그리
고 서울로 이송된 김시현은 위
독한 지경에 이른 신병身病으
로 병보석이 허용되었다. 이때
가 1 9 4 4년초였다. 보석으로 풀
려난 김시현은 허약한 몸으로
여행권을 위조하여 다시 북경
으로 탈출했다. 그리고 지하활
동을 계속하던 중에 1 9 4 4년 4
월에 또 일제관헌에 체포되었
다. 무수한 구타와고문을 당하
며 몇 차례나 절명이 되었다가
깨어나기를 거듭하였다. 그렇
게 1 0개월여를 북경 감옥에서
고통을 받다가 1 9 4 5년초에 김
시현은 중병이 든 몸으로 서울
의 헌병대로 이송되었다.

일제의 전력은 점점 쇠잔해
지는 가운데 1 9 4 5년의 여름을
맞았다. 그들의 추축 3국 중에
서 이태리는 진작 망하고 히틀
러의 독일도 패망하고 말았다.
이때 당황한 조선총독부에서
는 조선반도에서의 대량 구금
과 학살을 계획했다. 총독부 경
무국警務局 보안과保安課가
그 계획의 책임부서인데 거기
에는 조선인 악질 경찰로 이름
난 모모인이 포함되어 있었다.
그 계획은 소련이 대일개전을
선포하면 그 1주일내에 반도삼
천리 전역에서 일제검거를 실
시해 학살처리를 하는데 그 대
상을 갑을甲乙 2종으로 분류해
다음과 같이 실행한다는 것이
었다.

갑종甲種 : 항일 전과가 있거
나 그런 사상을 포회抱懷한 조
선인으로서 일본제국의 처지
가 불리해지게 되면 기회를 놓
치지 않고 항일투쟁을 전개할

것으로 생각되는 자는 □□비
행장 근처에 설치한 임시구금
소에 유치해 두고 비행기로 폭
격하여 소탕한 다음 적기의 폭
격 희생으로 공표한다.

을종乙種 : 전문학교 졸업 이
상의 조선인으로 평소 친일 성
향이 아닌 자는 각지 형무소에
감금해 두고 사태의 진전에 따
라 처리한다.

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이 계
획은 그 여름이 채 가기 전 8월
1 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
게 됨에 따라 실행이되지 않았
다. 그리하여 신경감옥에서는
김시현의 부인 권애라가 3년간
죽음의 곤란을 함께 겪은 동지
이자 양녀인 중국인 오원상吳

源湘 양과 아들 김봉년을 데리
고 다른 동지들과 함께 석방되
었고 서울 헌병대의 구치감에
서는 김시현이 동고하던 동지
들과 함께 통분의 죽음을 이기
고 석방되어 나왔다.

김봉년의 증언에서는 권애라
가 장춘형무소에서 수양녀를
삼은 중국인 여성이 오원향吳
媛香으로 나오는데 이종률의
전기에서는 오원상吳源湘으로
나온다. 이는 원媛과 원源의 한
자가 중국음 성조로 똑같고 상
湘과 향香 또한 같기 때문에표
기에서 착오된 것으로 보인다.
<權五焄>

1 12 0 0 8년 1 1월 1일 토요일 제119호

권오갑權五甲
(전 과학기술
부 차관ㆍ한
양대 석좌교
수)씨는 1 0월
3일 개 천 절

1 3시 고양시 장항근린공원
(호수공원) 문화광장에서 거
행된 제천례에서 초헌관初獻
官으로 행례하였다.

권성權誠( 6 7 )
언론중재위원
장은 1 0월 8
일 인하대 로
스쿨 원장에
내정됐다. 인

하대는 8일 서울행정법원장,
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고
현재 언론중재위원장을 맡고
있는 권 변호사를 오는 1 1월
1일자로 초대 로스쿨원장으
로 임명한다고 밝혔다.

권 혁 조 權 赫
祚 광운대 정
보 통 신 대 학
원장은 최근
미국 보스턴
대(총장 로버

트 브라운)와 정보통신분야
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위한
협정을 체결했다.
권태신權泰信 전 주駐 경제
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

대사는 1 0월
1 4일 국무총
리 사무차장
에 임명되었
다. 복야공파
경북 영천 출

신인 권 사무차장은 서울대
경제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
1 9회에 합격한 뒤 재경부 국
제금융심의관ㆍ주영국 재경
관ㆍ대통령 산업통신비서관
ㆍ재경부 국제금융국장ㆍ국
제업무정책관ㆍ대통령 경제
정책비서관ㆍ재경부 2차관
등을 지냈다. 부인 김양숙씨
와 1남1녀를 두고 있다.

권오달權五達
(복야공파 경
북 예천 맛질
문중후손 3 5
世)씨는 대한
민국장인작품

박람회 ( 9월 9일 ~ 1 1일)에
‘접이식탁자’등의 작품을 출
품했다. 박람회는 노동부가
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
ㆍ대한민국명장회ㆍ대한민
국전통기능전승자회ㆍ국제
기능올림픽국가대표선수협
회 주관으로 열렸는데 그는
전통의 중후함을 살리면서
실용적인 작품을 출품했다는
평을 듣고 있다. 그의 작품은
서울 종로경찰서옆 경운동
S K허브 2층 대한민국명장회
의 상설전시장에서 전시되고
있다.

자동차·화재·건강등어떤보험이든하나만들으시면

대표권병일
서울종로구필운동288-1 02)723-4480ㆍ전송0 2 ) 7 3 8 - 8 9 3 5ㆍ0 1 1 - 2 8 9 - 1 7 4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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